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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고등학생의 가공식품 구매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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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Students in Yong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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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urchasing behaviors of processed foods in high school students (male 94 and 
female 85) in the Yongin region. Frequency of eating processed foods was generally once (36.9%) or twice (32.4%) 
a day. Frequency according to processed food items was in the following order: confectionary (31.3%)> beverages 
(17.3%)> breads (12.3%)> instant noodles (11.7%) and milk or dairy products (11.7%)> frozen desserts (10.6%). 
The places for purchasing were a big mart (30.7%), convenience store (28.5%), and school cafeteria (26.8%). The 
reasons for purchasing were ‘tasty’ at 43.6% and ‘hungry’ at 35.2%. Main factors affecting purchasing were ‘taste’ 
at 70.9%, followed by price (16.2%)> quantity (5.6%)> nutrition (4.5%). The most important parts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were ‘shelf-life’ (67.0%) and ‘calories’ (57.5%). Degrees of confirma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ing were 
‘always’ (12.3%), ‘rarely’ (28.5%), and ‘sometimes’ (59.2%). The reasons for not reading labels were ‘unconcerned’ 
(27.9%), ‘too tiny lettering’ (28.5%), ‘hard to understand’ (16.2%), and ‘habitually’ (15.1%). These results reflect 
low atten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s healthy food choices using food and nutrition labeling during purchasing. 
In conclusion, a 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providing accurate product information as well as leading healthy 
purchasing behaviors sh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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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기로서 신체적인 성장 및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 발달, 성격 형성 및 성적인 성숙을 위해 충분

한 영양의 섭취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균형 잡

힌 정규식사를 통한 영양소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

어 건강한 간식의 선택을 통한 부족한 영양소의 충족도 매우 

중요하다(1,2).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

량, 입시에 대한 불안감,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등의 이유

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3) 간식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보다는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4). 가공식품은 식품의 품질 보존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원료식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편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식생활 패턴 중 가공식품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5), 이들 가공식품의 품질은 일반 소

비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편의 위주의 가공식품의 남용

과 외식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다이어

트, 편식, 결식 등의 식생활 패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

어 영양의 균형 및 건강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특히 하루 중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6,7). 선행연구 결과 청소년들이 주로 간식으로 선호하

는 것은 과자류, 사탕류, 빵류, 탄산음료 등과 같은 가공식품

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8), 이러한 가공식품들은 청소년들

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치 않으면서 열량의 

과잉섭취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9) 지방, 콜레스테롤, 나

트륨, 단순당 등의 함량이 높아 과잉섭취 시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조기발생에 대한 위험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10,11).

청소년기의 영양은 일생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한 채 식품구매 시 영양성과 안전성보다는 맛과 광고에 

치중한 선호도 위주의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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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용기나 포장지

에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영양

성분 등을 표시한 것으로 가공식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가공

식품 관련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안전성의 확보

와 더불어 질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13,14). 청소년들이 가공식품 구매 시 이들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

는 데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보고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가공식품

의 구매행동이 아닌 단순하고 본능적인 구매행동을 하고 있

어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 식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영양교육의 선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인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의 활용 정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공식품의 구

매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식품표

시 및 영양표시정보를 활용한 보다 건강한 가공식품의 선택

을 유도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가공식품의 구매행태 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총 22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실한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179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방법 및 내용

설문지 항목은 식품표시의 이용 및 가공식품의 구매행태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17,18)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 바로 회수하여 본 연

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성별 및 학년 각 1문항, BMI 관련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공식품의 섭취 및 구매행태 분석: 하루 평균 가공식품의 

섭취 횟수에 관해 1문항,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

의 종류에 관해 1문항, 가공식품의 구매장소, 구매목적, 구

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관하여 각 1문항씩으

로 구성되었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 항목 중 중요도의 인식 정도: 가공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의 항목 중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항목에 관하여 각 1문항씩,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및 영양성분표시의 확인 정도와 확인하지 않는다

면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관하여 각 1문항씩 질문하

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 결과의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윈도우 버전 17.0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따라 빈도 및 백분

율을 구한 후 교차분석(χ²-test)을 실시한 다음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에 관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2.5%와 여학생 47.5%로 구성되었

으며 학년은 1학년 33.5%, 2학년 35.2%, 3학년 31.3%의 

분포를 보였다. BMI는 저체중(BMI <18.5) 18.4%, 정상체

중(18.5≤ BMI <22.9) 60.3%, 과체중(23.0≤ BMI <24.9) 

10.1%, 비만(BMI ≥25.0) 11.2%의 결과를 보였다(data not 

shown). 

가공식품의 섭취 및 구매행태

가공식품의 평균 섭취 횟수: 성별에 따른 가공식품 섭취 

횟수는 남학생은 하루에 1회가 39.4%, 2회가 30.9%였으며 

여학생은 1회와 2회가 34.1%로 같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Table 1). 성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Yu(19)의 선행

연구 결과(하루에 1회 35.5%, 2~3회 25.2%) 및 중･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섭취 수준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3학년은 1회 섭취

가 45.0%와 41.1%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은 3회 이상이 

38.1%로 가장 많은 결과를 보여 2학년의 가공섭취 횟수가 

1학년과 3학년에 비해 많은 결과를 보였다(P<0.05). BMI별

로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의 섭취 횟수가 3회 이상이 

27.3%와 25.9%로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과체중군과 비만

군은 16.7%와 10.0%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전체

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의 가공식품의 일일 섭취 횟수는 

1회 내지 2회 수준이 약 70%인 결과를 보였다.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종류: 성별로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종류는 남학생의 경우 음료수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자류가 23.4%로 높은 결과를 보

였다. 이에 반해 여학생은 과자류가 40.0%로 가장 높은 결

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빵류와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가 16.5%와 14.1%의 결과를 보였다(Table 2).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음료수 섭취가 많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과자류의 섭취가 많은 결과를 보였다(P<0.01). 학년별

로는 전 학년에서 과자류의 섭취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으

나 상대적으로 1학년(36.7%)이 2학년(28.6%)과 3학년

(28.6%)에 비해 과자류의 섭취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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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y of eating processed food in a day                                                           N (%)

Variables Zero Once Twice Three or more 
times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Female

6 (6.4)
7 (8.2)

37 (39.4)
29 (34.1)

29 (30.9)
29 (34.1)

22 (23.4)
20 (23.5)

 94 (100.0)
 85 (100.0)

0.691
(0.875)

Grade
First
Second
Third

 3 (5.0)
 5 (7.9)
 5 (8.9)

27 (45.0)
16 (25.4)
23 (41.1)

23 (38.3)
18 (28.6)
17 (30.4)

 7 (11.7)
24 (38.1)
11 (19.6)

 60 (100.0)
 63 (100.0)
 56 (100.0)

14.933*

(0.021)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1 (3.0)
 11 (10.2)
 0 (0.0)
 1 (5.0)

11 (33.3)
34 (31.5)
10 (55.6)
11 (55.0)

12 (36.4)
35 (32.4)
 5 (27.8)
 6 (30.0)

 9 (27.3)
28 (25.9)
 3 (16.7)
 2 (10.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10.679
(0.298)

Total 13 (7.3) 66 (36.9) 58 (32.4) 42 (23.5) 179 (100.0)
*P<0.05.

Table 2. Frequently eaten processed food                                                                     N (%)

Variables Confec-
tionary Breads

Candies/
choco-
lates

Bever-
ages

Instant 
noodles

Milk/
dairy 

products

Frozen 
dessert

Instant conven-
ience food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22
(23.4)

8
(8.5)

3
(3.2)

24
(25.5)

16
(17.0)

9
(9.6)

11
(11.7)

1
(1.1)

94
(100.0) 21.296**

(0.003)Female 34
(40.0)

14
(16.5)

5
(5.9)

7
(8.2)

5
(5.9)

12
(14.1)

8
(9.4)

0
(0.0)

85
(100.0)

Grade

First 22
(36.7)

6
(10.0)

2
(3.3)

10
(16.7)

9
(15.0)

5
(8.3)

6
(10.0)

0
(0.0)

60
(100.0)

10.318
(0.739)

Second 18
(28.6)

7
(11.1)

4
(6.3)

13
(20.6)

4
(6.3)

8
(12.7)

9
(14.3)

0
(0.0)

63
(100.0)

Third 16
(28.6)

9
(16.1)

2
(3.6)

8
(14.3)

8
(14.3)

8
(14.3)

4
(7.1)

1
(1.8)

56
(100.0)

BMI

Low body weight 13
(39.4)

6
(18.2)

1
(3.0)

1
(3.0)

4
(12.1)

4
(12.1)

4
(12.1)

0
(0.0)

33
(100.0)

24.709
(0.260)

Normal body weight 33
(30.6)

12
(11.1)

7
(6.5)

16
(14.8)

12
(11.1)

13
(12.0)

14
(13.0)

1
(0.9)

108
(100.0)

Over body weight 5
(27.8)

2
(11.1)

0
(0.0)

5
(27.8)

3
(16.7)

3
(16.7)

0
(0.0)

0
(0.0)

18
(100.0)

Obesity 5
(25.0)

2
(10.0)

0
(0.0)

9
(45.0)

2
(10.0)

1
(5.0)

1
(5.0)

0
(0.0)

20
(100.0)

Total 56
(31.3)

22
(12.3)

8
(4.5)

31
(17.3)

21
(11.7)

21
(11.7)

19
(10.6)

1
(0.6)

179
(100.0)

**P<0.01.

BMI별로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과자류의 섭취가 39.4 

%와 30.6%로 가장 많았으나 과체중군은 과자류와 음료수

의 섭취가 각 27.8%로 같은 수준의 섭취비율을 보였으며 

비만군은 음료수의 섭취가 45.0%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

다. 즉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은 과자류의 섭취가 많은 반면 

과체중군과 비만군은 음료수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은 과자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료수> 빵류> 라

면과 우유 및 유제품> 빙과류 순의 결과를 보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Yu(19)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즐

겨 먹는 간식류가 과자류(22.3%)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Han과 Cho(21)의 연구 결과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와 같은 가공식품류들을 

간식으로 선호하였고 상대적으로 과일류의 섭취는 낮은 수

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고등학생들의 간식으로 가공식품 중 과자류가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공식품의 구매행태: 성별에 따른 가공식품의 구매장소

는 남학생은 편의점(31.9%)> 마트(28.7%)> 학교매점(24.5 

%)의 순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마트(32.9%)> 학교매점

(29.4%)> 편의점(24.7%) 순의 결과를 보였다(Table 3). 학

년별로는 1학년은 학교매점(36.7%)과 편의점(30.0%)을 가

장 선호한 반면 2학년은 학교매점(33.3%)과 마트(31.7%)

를 선호하였다. 3학년은 마트(41.1%)와 편의점(30.4%)을 

가장 선호하였다. 전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장소는 

편의점이었으며 특히 1학년과 2학년은 학교매점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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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                                                               N (%)

Variables School
store

Convenience 
store

Local 
supermarket

Major
supermarket

The
others Total χ²

(P-value)

Place

Gender Male
Female

 23 (24.5)
 25 (29.4)

30 (31.9)
21 (24.7)

11 (11.7)
10 (11.8)

27 (28.7)
28 (32.9)

 3 (3.2)
 1 (1.2)

 94 (100.0)
 85 (100.0)

 2.291
(0.682)

Grade
First
Second
Third

 22 (36.7)
 21 (33.3)
  5 (8.9)

18 (30.0)
16 (25.4)
17 (30.4)

 8 (13.3)
 4 (6.3)
 9 (16.1)

12 (20.0)
20 (31.7)
23 (41.1)

 0 (0.0)
 2 (3.2)
 2 (3.6)

 60 (100.0)
 63 (100.0)
 56 (100.0)

19.021*

(0.015)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10 (30.3)
 26 (24.1)
  9 (50.0)
  3 (15.0)

 7 (21.2)
35 (32.4)
 4 (22.2)
 5 (25.0)

 5 (15.2)
10 (9.3)
 2 (11.1)
 4 (20.0)

10 (30.3)
34 (31.5)
 3 (16.7)
 8 (40.0)

 1 (3.0)
 3 (2.8)
 0 (0.0)
 0 (0.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11.519
(0.485)

Total  48 (26.8) 51 (28.5) 21 (11.7) 55 (30.7)  4 (2.2) 179 (100.0)

Variables Taste Hunger Convenience Habituation The
others Total χ²

(P-value)

Reason

Gender Male
Female

 37 (39.4)
 41 (48.2)

37 (39.4)
26 (30.6)

 6 (6.4)
 8 (9.4)

 6 (6.4)
 7 (8.2)

 8 (8.5)
 3 (3.5)

 94 (100.0)
 85 (100.0)

 4.320
(0.364)

Grade
First
Second
Third

 29 (48.3)
 29 (46.0)
 20 (35.7)

22 (36.7)
20 (31.7)
21 (37.5)

 2 (3.3)
 6 (9.5)
 6 (10.7)

 4 (6.7)
 6 (9.5)
 3 (5.4)

 3 (5.0)
 2 (3.2)
 6 (10.7)

 60 (100.0)
 63 (100.0)
 56 (100.0)

 7.593
(0.474)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9 (27.3)
 49 (45.4)
 11 (61.1)
  9 (45.0)

18 (54.5)
34 (31.5)
 5 (27.8)
 6 (30.0)

 2 (6.1)
11 (10.2)
 0 (0.0)
 1 (5.0)

 3 (9.1)
 7 (6.5)
 1 (5.6)
 2 (10.0)

 1 (3.0)
 7 (6.5)
 1 (5.6)
 2 (10.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11.811
(0.461)

Total  78 (43.6) 63 (35.2) 14 (7.8) 13 (7.3) 11 (6.1) 179 (100.0)

Variables Taste Price Quantity Nutrition The
others Total χ²

(P-value)

Consid-
eration
factor

Gender Male
Female

 64 (68.1)
 63 (74.1)

16 (17.0)
13 (15.3)

 6 (6.4)
 4 (4.7)

 6 (6.4)
 2 (2.4)

 2 (2.1)
 3 (3.5)

 94 (100.0)
 85 (100.0)

 2.472
(0.650)

Grade
First
Second
Third

 48 (80.0)
 44 (69.8)
 35 (62.5)

 6 (10.0)
10 (15.9)
13 (23.2)

 2 (3.3)
 5 (7.9)
 3 (5.4)

 2 (3.3)
 3 (4.8)
 3 (5.4)

 2 (3.3)
 1 (1.6)
 2 (3.6)

 60 (100.0)
 63 (100.0)
 56 (100.0)

 6.365
(0.606)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25 (75.8)
 76 (70.4)
 13 (72.2)
 13 (65.0)

 6 (18.2)
19 (17.6)
 2 (11.1)
 2 (10.0)

 0 (0.0)
 7 (6.5)
 2 (11.1)
 1 (5.0)

 1 (3.0)
 3 (2.8)
 0 (0.0)
 4 (20.0)

 1 (3.0)
 3 (2.8)
 1 (5.6)
 0 (0.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17.682
(0.126)

Total 127 (70.9) 29 (16.2) 10 (5.6)  8 (4.5)  5 (2.8) 179 (100.0)
*P<0.05.

은 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BMI

별로는 특이하게 과체중인 아이들이 학교매점의 선호도 비

율이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군은 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40%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 28.5%, 학교

매점 26.8%의 결과를 보였다.

가공식품의 주된 구매목적으로 남학생은 ‘맛이 있어서’와 

‘배가 고파서’가 각 39.4%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여학생 

또한 ‘맛이 있어서’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배가 고파서’가 30.6%의 결과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

학년과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맛이 있어서’라는 응답비율

이 48.3%와 46.0%로 3학년 3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BMI별로는 저체중군이 ‘배가 고파서’가 54.5 

%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정상체중군(45.4%), 과체

중군(61.1%), 비만군(45.0%)은 ‘맛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군은 ‘배가 고파서’의 

응답이 27.8%에 불과한 반면, ‘맛이 있어서’의 응답비율이 

61.1%로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공식품 구매의 주된 목적은 ‘배가 고파서’(35.2%)라기

보다는 ‘맛이 있어서’(43.6%) 섭취하는 것이 좀 더 큰 결과

를 보였다. Jung과 Choi(4)의 연구에서는 ‘배가 고파서’가 

52.6%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는 약간 상

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Cho와 Yu(19)의 연구에서는 ‘먹고 

싶어서’가 22.2%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인 

‘맛이 있어서’와 유사한 이유로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공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남학

생(68.1%)과 여학생(74.1%) 모두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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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st importantly considered food labeling factor                                                   N (%)

Variables Product 
name

Product 
type

Manu-
facturing 
company

Manu-
factured 

date

Shelf-
life Quantity

Additives 
and 

contents

Ingredients 
and

contents
Nutrient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15
(16.0)

2 
(2.1)

2
(2.1)

2
(2.1)

62
(66.0)

1
(1.1)

2
(2.1)

1
(1.1)

7
(7.4)

94
(100.0) 6.196

(0.625)Female 9
(10.6)

2 
(2.4)

0
(0.0)

6
(7.1)

58
(68.2)

0
(0.0)

2
(2.4)

1
(1.2)

7
(8.2)

85
(100.0)

Grade

First 6
(10.0)

1
(1.7)

0
(0.0)

2
(3.3)

41
(68.3)

1
(1.7)

2
(3.3)

1
(1.7)

6
(10.0)

60
(100.0)

12.489
(0.710)

Second 9
(14.3)

1
(1.6)

2
(3.2)

4
(6.3)

44
(69.8)

0
(0.0)

1
(1.6)

0
(0.0)

2
(3.2)

63
(100.0)

Third 9
(16.1)

2
(3.6)

0
(0.0)

2
(3.6)

35
(62.5)

0
(0.0)

1
(1.8)

1
(1.8)

6
(10.7)

56
(100.0)

BMI

Low 
body weight

4
(12.1)

2
(6.1)

0
(0.0)

2
(6.1)

23
(69.7)

0
(0.0)

1
(3.0)

0
(0.0)

1
(3.0)

33
(100.0)

25.658
(0.371)

Normal 
body weight

18
(16.7)

2
(1.9)

1
(0.9)

3
(2.8)

71
(65.7)

1
(0.9)

2
(1.9)

1
(0.9)

9
(8.3)

108
(100.0)

Over body 
weight

0
(0.0)

0
(0.0)

0
(0.0)

2
(11.1)

15
(83.3)

0
(0.0)

0
(0.0)

1
(5.6)

0
(0.0)

18
(100.0)

Obesity 2
(10.0)

0
(0.0)

1
(5.0)

1
(5.0)

11
(55.0)

0
(0.0)

1
(5.0)

0
(0.0)

4
(20.0)

20
(100.0)

Total 24
(13.4)

4
(2.2)

2
(1.1)

8
(4.5)

120
(67.0)

1
(0.6)

4
(2.2)

2
(1.1)

14
(7.8)

179
(100.0)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맛’에 대한 

항목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가격’에 

대한 고려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BMI별로는 모든 체중군에

서 ‘맛’을 가장 고려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은 다른 체중군에 비해 ‘가격’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비만군은 ‘영양’에 대한 고려가 

다른 체중군에 비해 20.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맛’에 대한 항목이 70.9%로 절대적으

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16.2%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6,15)과 고등학생(17)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가공식품의 구매에 대한 가

장 큰 이유가 ‘맛’이라고 응답하여 ‘영양’에 대한 고려는 거

의 없이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

들은 가공식품의 구매를 광고나 유행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

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12). 현재 청소년기의 

가공식품의 구매 기회는 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선택기준이 주로 맛과 같은 기호도인 것을 감안

할 때(2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품선택기준에 

대한 영양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23)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양질의 식품선택은 청소년기

와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 항목 중 중요도에 관한 인식도

식품표시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관

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본인에

게 적합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24). 가공식품의 구매 시 식품표시 항목 중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67%의 고등학생들이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은 66.0%, 여학생은 68.2%가 ‘유통기

한’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Table 4). 남학생(16.0%)은 

여학생(10.6%)에 비해 ‘제품명’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가 약

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5)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유통기한’을, 여학생은 ‘몸

에 해로운 첨가물의 확인’이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남녀 학생 모두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

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 

(2)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19)에서는 ‘유통

기한’보다 ‘제품명’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도 ‘유통기한’의 표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제품명’에 대한 중요

도 인식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BMI별로도 전 체중군

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과체중군의 중요도 인식도는 83.3%로 다른 

체중군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비만군은 

5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비만군은 

‘영양성분’이라는 응답이 20.0%로 다른 체중군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영양표시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영양표시제도는 식품표시

항목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영양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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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ost importantly considered nutrition labeling factor                                                N (%)

Variables Calorie Carbo-
hydrate Protein Fat Saturated 

fat
Chol-
esterol Transfat Sodium Vita-

min
Cal-
cium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45
(47.9)

7
(7.4)

4
(4.3)

10
(10.6)

5
(5.3)

4
(4.3)

14
(14.9)

2
(2.1)

1
(1.1)

2
(2.1)

94
(100.0) 21.291*

(0.011)Female 58
(68.2)

1
(1.2)

1
(1.2)

8
(9.4)

2
(2.4)

9
(10.6)

3
(3.5)

3
(3.5)

0
(0.0)

0
(0.0)

85
(100.0)

Grade

First 40
(66.7)

0
(0.0)

0
(0.0)

9
(15.0)

4
(6.7)

2
(3.3)

4
(6.7)

0
(0.0)

0
(0.0)

1
(1.7)

60
(100.0)

21.241
(0.267)

Second 34
(54.0)

4
(6.3)

3
(4.8)

5
(7.9)

2
(3.2)

5
(7.9)

6
(9.5)

3
(4.8)

0
(0.0)

1
(1.6)

63
(100.0)

Third 29
(51.8)

4
(7.1)

2
(3.6)

4
(7.1)

1
(1.8)

6
(10.7)

7
(12.5)

2
(3.6)

1
(1.8)

0
(0.0)

56
(100.0)

BMI

Low 
body weight

17
(51.5)

1
(3.0)

0
(0.0)

5
(15.2)

2
(6.1)

5
(15.2)

2
(6.1)

1
(3.0)

0
(0.0)

0
(0.0)

33
(100.0)

24.832
(0.584)

Normal 
body weight

62
(57.4)

6
(5.6)

4
(3.7)

7
(6.5)

4
(3.7)

7
(6.5)

12
(11.1)

3
(2.8)

1
(0.9)

2
(1.9)

108
(100.0)

Over 
body weight

15
(83.3)

1
(5.6)

0
(0.0)

1
(5.6)

0
(0.0)

1
(5.6)

0
(0.0)

0
(0.0)

0
(0.0)

0
(0.0)

18
(100.0)

Obesity 9
(45.0)

0
(0.0)

1
(5.0)

5
(25.0)

1
(5.0)

0
(0.0)

3
(15.0)

1
(5.0)

0
(0.0)

0
(0.0)

20
(100.0)

Total 103
(57.5)

8
(4.5)

5
(2.8)

18
(10.1)

7
(3.9)

13
(7.3)

17
(9.5)

5
(2.8)

1
(0.6)

2
(1.1)

179
(100.0)

*P<0.05.

Table 6. Degree of confirmation on food and nutrition labeling                                                  N (%)
Variables Rarely Sometimes Always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Female

30 (31.9)
21 (24.7)

 54 (57.4)
 52 (61.2)

10 (10.6)
12 (14.1)

 94 (100.0)
 85 (100.0) 1.359 (0.507)

Grade
First
Second
Third

17 (28.3)
18 (28.6)
16 (28.6)

 33 (55.0)
 35 (55.6)
 38 (67.9)

10 (16.7)
10 (15.9)
 2 (3.6)

 60 (100.0)
 63 (100.0)
 56 (100.0)

6.086 (0.193)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10 (30.3)
31 (28.7)
 5 (27.8)
 5 (25.0)

 22 (66.7)
 63 (58.3)
  9 (50.0)
 12 (60.0)

 1 (3.0)
14 (13.0)
 4 (22.2)
 3 (15.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4.619 (0.594)

Total 51 (28.5) 106 (59.2) 22 (12.3) 179 (100.0)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유사한 제품 간의 영양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13).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항목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열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47.9%)에 비해 여학생(68.2 

%)이 ‘열량’에 대한 중요 인식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P< 

0.05)(Table 5).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트랜스지방’에 대

한 중요 인식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콜레스

테롤’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전 

학년에서 ‘열량’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나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열량’에 대한 중요도가 적은 반면 ‘콜레스테롤’

과 ‘트랜스지방’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1학

년은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지방’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BMI별로도 전 체중군에서 ‘열량’

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나 특히 과체중군은 83.3%로 

다른 체중군들에 비해 매우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에 반

해 비만군은 45.0%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

다. ‘총 지방함량’에 대한 인식도는 비만군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체중군이 15.2%의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저체중군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도가 15.2%

로 다른 체중군들에 비해 높았으며 비만군은 ‘트랜스지방’에 

대한 인식도가 15.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열량’에 대한 인식도가 57.5%로 매우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인식도가 

약 10%의 결과를 보인 반면, ‘탄수화물’, ‘단백질’, ‘포화지

방’, ‘나트륨’, ‘비타민’과 같은 영양성분에 대한 인식도는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의 활용 정도 및 확인하지 않는 이

유: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항상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학생

은 남학생이 10.6%, 여학생은 14.1%의 결과를 보였다. 대

부분의 학생들은 남학생 57.4%, 여학생 61.2%가 ‘가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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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ason for not reading food and nutrition labeling                                                 N (%)

Variables Unconcerned Hard to 
understand

Tiny 
lettering

Lack of 
trust Habitually Unhelpful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Female

28 (29.8)
22 (25.9)

11 (11.7)
18 (21.2)

27 (28.7)
24 (28.2)

10 (10.6)
 5 (5.9)

12 (12.8)
15 (17.6)

6 (6.4)
1 (1.2)

 94 (100.0)
 85 (100.0)

7.725
(0.172)

Grade
First
Second
Third

16 (26.7)
18 (28.6)
16 (28.6)

13 (21.7)
 8 (12.7)
 8 (14.3)

15 (25.0)
21 (33.3)
15 (26.8)

 7 (11.7)
 5 (7.9)
 3 (5.4)

 7 (11.7)
 8 (12.7)
12 (21.4)

2 (3.3)
3 (4.8)
2 (3.6)

 60 (100.0)
 63 (100.0)
 56 (100.0)

6.374
(0.783)

BMI

Low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 body weight
Obesity

 7 (21.2)
34 (31.5)
 5 (27.8)
 4 (20.0)

 8 (24.2)
18 (16.7)
 0 (0.0)
 3 (15.0)

 8 (24.2)
32 (29.6)
 6 (33.3)
 5 (25.0)

 0 (0.0)
10 (9.3)

 2 (11.1)
 3 (15.0)

 9 (27.3)
12 (11.1)
 4 (22.2)
 2 (10.0)

1 (3.0)
2 (1.9)
1 (5.6)
3 (15.0)

 33 (100.0)
108 (100.0)
 18 (100.0)
 20 (100.0)

23.281
(0.078)

Total 50 (27.9) 29 (16.2) 51 (28.5) 15 (8.4) 27 (15.1) 7 (3.9) 179 (100.0)

인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확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

생의 비율 또한 남학생 31.9%, 여학생 24.7%로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 확인율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항상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학

년(16.7%)과 2학년(15.9%)에 비해 3학년(3.6%)이 낮은 결

과를 보였다. BMI별로는 ‘항상 확인함’의 결과가 과체중군

이 22.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저체중군은 

3.0%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확인함’의 결과는 12.3%로 매우 낮았으며 ‘가끔 확인함’의 

결과가 59.2%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여고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19)에서도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확

인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양표시에 대한 정보도 ‘항상 

확인함’의 비율은 4.7%로 매우 낮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

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관심이 없어서’ 

또는 표시항목들이 ‘너무 작거나 조잡해서’라는 결과가 높았

다. 여학생들(21.2%)은 남학생들(11.7%)에 비해 표시항목

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결

과를 보였다. 학년별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1학년

(21.7%)이 2학년(12.7%)과 3학년(14.3%)에 비해 표시항

목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3학년(21.4%)은 1학년(11.7%)과 2학년(12.7%)에 

비해 ‘습관적인 구매 때문에’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BMI

별로는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와 ‘너무 작거나 조잡

해서’의 이유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저체중군은 ‘이

해하기 어려워서’와 ‘습관적인 구매 때문에’라는 결과가 다

른 체중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만군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이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

유는 표시항목들에 대한 무관심과 너무 작은 글씨와 정돈되

지 않은 표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나 표시항목들을 확인하지 않

고 구매하는 습관적인 구매행동이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

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6)의 선행연구 결과에

서도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관심이 없

어서(56.5%)’와 ‘식품표시 내용이 작고 조잡해서(26.8%)’

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가공식품의 구매행동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공식품의 포장지 겉면에 제

공되는 정보들이 정확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표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확인하지 않는 이유들의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를 포함한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무관심이나 습관적인 

구매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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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의 구매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분

석한 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 

횟수는 남학생 70.3%, 여학생 68.2%가 1~2회를 섭취하였

다.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종류로는 과자류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료수(17.3%)> 빵류(12.3 

%)> 라면류(11.7%)와 우유 및 유제품류(11.7%)> 빙과류

(10.6%) 순의 결과를 보였다. 구매장소는 마트, 학교매점 

및 편의점을 선호하였으며 가장 큰 구매이유는 ‘맛이 있어

서’라는 응답이 43.6%로 ‘배가 고파서’ 35.2%보다 높은 결

과를 보였다. 구매 시 고려이유 역시 ‘맛’이 70.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 16.2%, ‘양’ 

5.6%, ‘영양’ 4.5%로 ‘영양’보다는 ‘맛’ 위주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표시 항목 중 ‘유통기한

(67.0%)’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양

표시 항목 중에서는 ‘열량(57.5%)’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으로는 ‘총 지방함량(10.1%)’> ‘트랜스지방(9.5%)’> ‘콜레

스테롤(7.3%)’ 순의 결과를 보였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

에 대한 확인 정도의 결과는 ‘항상 확인함’이라고 응답한 학

생은 12.3%에 불과했으며 ‘가끔 확인함’이 59.2%로 가장 

많았다. ‘확인하지 않음’의 비율이 28.5%나 되어 건강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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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선택을 위한 식품 및 영양표시정보에 대한 고등학생들

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에서도 ‘관심이 없어서’가 27.9%의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 표시항목들이 ‘너무 작거나 조

잡해서’라는 응답도 28.5%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해가 

어려워서’ 16.2%, ‘습관적인 구매 때문에’는 15.1%의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가공식품 구매활동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정돈된 식품 및 영양성분표

시의 정보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

관 형성 및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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